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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이원영 국회의원,
‘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세미나’ 개최

고유가시대, 에너지�전환�정책�방향�주제

 국회 공정사회포럼이 주관하는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세미나가 오늘(20일) 오후 2
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. 이번 세미나는 지난 13일부터 9월 7일까지 매주 
수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연속정책세미나로 2번째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
이 ‘고유가시대,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’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. 

 첫 발제를 맡은 에너지전환포럼 임재민 사무처장은 ‘고유가시대,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’
에 대해 발제하며, 고유가 상황은 짧은 시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중장기적 에너지 안
보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전력망에 투자하고 있음을 강
조했다. 

 또한, 우리나라는 2020년 국가별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점유율이 국제 에너지 기구(IEA) 
보고서에 수록된 나라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에너지전환의 속도를 국회가 
올려주길 희망했다. 

 두 번째로 ‘전력요금체계와 전력시장의 변화 필요성과 조건’ 발제를 맡은 에너지경제연구
원 이유수 본부장은 과도한 국내 전기요금 규제와 독점적 전력 판매시장 구조로 인해 재생
에너지 확대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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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론의 좌장을 맡은 양이원영 의원은 “재생에너지는 분산 기반의 에너지로 생산시장을 개
방해 태양광, 풍력을 쉽게 확대할 수 있어야 고유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”고 밝혔다. 

 국회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세미나는 총 7개의 주제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며,  
이후 정필모 의원, ‘양극화해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’ (8. 10, 제3간담회의실), 김용민 
의원, ‘법무부 권한남용의 문제점’, (8. 17, 제9간담회의실), 강민정 의원, ‘민주시민을 위한 
교육대개혁의 길’, (8. 24, 제9간담회의실), 유정주 의원, ‘멈추지 않는 것인가, 멈추지 못하
는 것인가 –문화예술 블랙리스트-’, (8. 31, 제7간담회의실), 장경태 의원, ‘윤석열 정부의 
부동산정책, 무엇이 문제인가’, (9. 7, 제8간담회의실)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.

‘국회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세미나’는 국회의원 강민정, 김남국, 김승원, 김용민, 문정복, 민
형배, 양이원영, 유정주, 윤영덕, 장경태, 정필모, 최강욱, 최혜영, 황운하 의원이 공동으로 
주최한다.


